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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몇몇 은행들이 비슷한 형태의 지점을 운영했었지만 편의시설만 제공했을 뿐 계좌 개설을 위

한 마케팅과 사후 관리가 안돼 실패로 돌아갔다. 이런 이유로 박 지점장은 국민은행의 미래가 밝

다고 말한다. 

  

유스고객을 국민은행으로! 인하비룡지점이 앞장서겠습니다.” 

지난달 27일 인하대 후문에 ‘카페 같은’ 은행이 문을 열었다. KB국민은행 樂 star zone(락 스타 존) 

인하비룡지점(지점장·박호용)이 바로 그 곳. 

  

 알록달록한 색깔의 테이블과 쇼파가 마치 카페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미니 카페와 인터

넷 존, 미디어 월을 꾸며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 대학생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

점포 이름도 학교의 상징물을 포함한 ‘비룡’으로 붙였다. 

  

  

박호용(45) 지점장은 대학생들이 미래의 고객이라고 설명한다. 

“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만 18~28세의 유스고객이 줄고 

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.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유스고객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찾고 

계좌를 개설했을 경우, 사회 진출 후에도 그 계좌를 계속 쓴다는 통계가 있었죠. 이러한 근거로 

국민은행이 1만명 학생 이상의 대학가 주변에 점포를 만들고 유스고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

된 것입니다.” 

  

젊은 층을 겨냥한 미니 점포지만 예적금, 카드개설 등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는 물론이고 세미나 

공간, 미니 카페, 영화 감상,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.  

미디어 월과 아이패드 대여, 노트북 무료 사용 등 금융산업의 빠른 변화와 신세대의 새로운 소통

수단에 맞게 은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. 또 마케팅과 지역 연계성을 위해 인하대 

출신인 박호용(행정학과 85) 지점장은 물론 스텝들도 학교 출신의 20~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했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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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지금의 유스고객들은 소액을 다루지만 35세 이상이 됐을 때 적금과 대출 등으로 은행에 이익을 

안겨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때문에 락 스타 존을 단기간에 평가하기 어렵죠. 멀리 내다본

다면 대한민국에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. 인하

비룡지점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” 


